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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조선시대의 주거문화는 다양한 지역성을 근거로 발전

해왔다. 개성에서 한성으로의 천도 이후 귀족계층의 판

도가 바뀌었고, 호족의 세력은 급격히 변화되었다. 고려

귀족의 몰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杜門洞七十二

賢1)이며, 이들은 다시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

게 조선에의 벼슬을 거부하고 은둔한 대표적인 가문으

로 안동권씨를 들 수 있다. 이들이 조선에 벼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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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연구지원비에 의해 수행되
었음.

1) 두문동72현은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끝까지 출사(出
仕)하지 않고 충절을 지킨 고려의 유신 72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두
문동은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 서쪽 기슭이라고 한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었던 명분은, 태조 왕건에게서 성을 하사 받은 태사 권

행(太師 權行)2)의 후손이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조선이 건국되자 不事二君했던 고려 귀족의 대표적

인 인물이 안동권씨 15世 권인(權靷)3)이다. 그는 고려

가 망하자 바로 안동으로 이주하였고, 그의 후손들은

안동문화권 4곳에서 큰 상류주거들을 갖춘 씨족마을4)

을 형성했다. 이것은 고려의 귀족이 조선의 시작과 함

2) 고려태조 왕건은 병산(와룡면 서지동) 전투에서 견훤에 이기도록
도와준 김행을 “幸은 기미에 밝고 권도에 능하다(幸能倂幾達權)”고
치하하여, 권씨 성을 하사하고, 태사에 봉하고, 식읍을 주었다; 충재
선생박물관, 충절세향 닭실, 동신기획인쇄, 2007, 2쪽
3) 송파(松坡) 권인은 공민왕 23년(1374)에 문과에 장원하고, 예의판
서(禮儀判書)를 지낸 안동권씨 복야공파(僕射公派) 15世로 고려가 망
하자 벼슬을 버리고, 안동시 서후면 교리에 정착한 안동지역의 입향
조이며, 태조와 태종이 여러 차례 출사를 청해도 나아가지 않았다;
송지향, 安東鄕土誌 下, 대성문화사, 1983, 27쪽
4) 안동 도촌마을, 가곡마을, 봉화 유곡마을, 예천 제곡마을은 안동권
씨의 대표적 씨족마을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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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volutionary process of Ddeulzip.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a clan

family of Andong Kwon in Andong Area. Ddeulzip’s evolutionary process of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is
divided into largely three periods in Josun Dynasty. The establishment and changing process of Ddeulzip for
Andong Kwon’s family are analyzed according to three periods called the early(15∼16C), mid(17∼18C) and late(19
∼20C).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rly and mid period are that they created their own ancestral building form of　
Ddeulzip. Those of the late period are in their strong will to make similar scale of Ddeulzip. And during the late
period, although the construction of new Ddeulzip was started in the early stage, no more formation of Ddeulzip
was made as it approached toward the late stage. And most important point is similar constructional space(gan) of
first time. The residential Ddeulzip of Andong Kwon’s family created at the 19C can be regarded as an
representative example of large space that shows a typical form of housing by noble residents at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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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안동문화권으로 전입하여 어떻게 적응해 갔는지의

의문을 제기한다. 즉 안동문화권의 대표적 씨족인 안동

권씨 가문5)을 대상으로 그들의 상류주거인 뜰집6)의 변

천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안동문화권 상류 주거문화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동문화권에 조선 초기에 정착한

대표적 씨족인 안동권씨의 뜰집을 대상으로 그 변천과

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

고려시대까지의 재산상속법은 균분제였지만, 유교를

국교로 한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宗法制7)를 근간으로

한 장자우대 상속체계로 변경되자, 주거의 승계 또한

장자 승계체계로 자리 잡았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의 상

류 주거의 변천을 분석하기 위한 계보인 직계와 분가

의 체계는 각 씨족의 族譜를 통하여 그 변천과정을 명

확한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안동권씨가 안동문화권에 정착한 이후

어떤 분파과정을 거쳐 각 지역에 정착하였는지를 분석하

기 위하여, 문화인류학적 방법론에 의거, 우리나라 家系

의 가장 정확한 기록유산인 氏族의 族譜를 통해 변천과

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족보에는 일반적으로 건축 유구

에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은 가계의 분파과정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가계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뜰집의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뜰집의 건축 연원을 확인하되 건

축연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을 족보의 분파를

통해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안동권씨

뜰집의 초창과 증개축의 조영활동을 조선시대부터 20C

까지의 전기·중기·후기의 시기별8)로 나누어 안동문화권

5) 안동문화권(봉화,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예천, 의성, 청송의 8개
시·군)의 뜰집은 총 336호 조사되었는데, 그 중 안동권씨 복야공파는
18호가 조사되었다; 김화봉,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 ,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65쪽

6) ‘뜰집’은 안동문화권(350여 호), 영동문화권(60여 호), 경주문화권(30
여 호)에 분포하는 세 채 이하로 구성하여 폐쇄형의 안마당을 가진
口字形의 상류주거를 지칭하는 이 지역의 전통적 용어이다; 김화봉,
위의 책, 23쪽

7) 종법제는 중국 주나라 때 체계화된 봉건적 신분제도로 제후들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직계장손에게만 신분을 승계하는 것으로, 유교적
체계가 자리 잡은 조선 중기 이후로는 문중에서 종법제를 수용해 종
손이 집안의 봉제사와 문중 및 향촌의 대소사를 주관하도록 하면서
재산상속이 장자에 집중되었다; 정진영,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337～341쪽

8) 본 연구에서의 시기 구분은 조선초기부터 20C까지의 기간을 크게
삼분하여 약 200년씩의 기간을 설정하였는데, 조선 초기에서 임난 이
전까지를 前期(15～16C), 임난 후 정조까지를 中期(17～18C), 순조 이
후 현대까지를 後期(19C～20C)로 구분하였다. 그 이유는 뜰집이 건축

뜰집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증·개축된 개별 뜰집의 공간적 변화에 대한 분석9)은 제

외하고, 주거유형의 배치10)의 분석만 포함하였다. 따라서

뜰집의 변천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진행은 안동권

씨의 계보를 파악한 후, 전기·중기·후기로 나누어 각 시

기별로 어떤 조영의 특성이 있는가를 분석한다.

안동권씨는 10世에 15개 계파로 나뉘는데, 23호의 뜰

집을 보유했던 僕射公派 외에도 안동문화권에 정착한

타 계파11)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안동문화권 입

향 시기는 대부분 조선 중기 이후에 이루어졌고, 계파

의 뜰집 수가 약소하여 명확한 변천의 맥락을 분석하

기 어려우므로, 이들은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복야

공파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연구 조사기간은 2014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진행되었다.12)

No 기호 가옥주 당호 창건 주소(시/군–읍/면-리)
1 A1 權在庸 春雨齋 17C 초 예천-용문-제곡 97
2 A2 權 金奐 延谷古宅 1795 예천-용문-제곡 449
3 B1 權錫昶 樂天堂 16C 중 안동-북후-도촌 352
4 B2 權五均 1750경 안동-북후-도촌 323
5 B5 權五琮 1850경 안동-북후-도촌 288
6 C1 權廷羽 沖齋宗宅 1526 봉화-봉화-유곡 963
7 C2 權錫文 17C 중 봉화-봉화-유곡 973
8 C5 權羽鵬 瑞雪堂 16C 중 봉화-봉화-유곡 554
9 D1 權鐘萬 屛谷宗宅 15C 말 안동-풍천-가곡 415
10 D2 權純穆 樹谷古宅 1792 안동-풍천-가곡 419
11 D4 權大衡 19C 중 안동-풍천-가곡 424
12 D5 權 藏 南川古宅 1850 안동-풍천-가곡 422
13 D6 權純學 19C 중 안동-풍천-가곡 636
14 D7 權寧大 成伯古宅 19C 전 안동-풍천-가곡 421
15 D8 權柄基 20C 전 안동-풍천-가곡 406-6
16 D9 權五光 19C 후 안동-풍천-가곡 423
17 D10 權大衡 19C 중 안동-풍천-가곡 406-15
18 D11 權純虎 19C 후 안동-풍천-가곡 447

표 1. 연구 대상(A: 제곡, B: 도촌, C: 유곡, D: 가곡)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일정한 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축
활동을 객관적으로 보기 적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각 시기를 100
년씩 전·후반으로 다시 구분해, 세부적인 특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9) 김화봉·조성기, 안동문화권 ‘뜰집’의 建築 時差에 관한 연구 , 대
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4권, 제4호, 141～150쪽, 1998. 4

10) 본 연구에서 뜰집의 배치유형은 ‘완결형’, ‘연결형’, ‘분리형’으로 구
분한다. ‘완결형’(2/3)은 본채가 모두 이어진 구조이며, ‘연결형’(1/20)은
완전히 안마당이 폐쇄되지 않은 형, ‘분리형’(1/4)은 두 채 이상으로 이
루어진 유형이다; 김화봉, 앞의 책

11) 안동 풍산의 동정공파(同正公派)는 2호, 예천의 좌윤공파(佐尹公派)
는 1호, 영양의 별장공파(別將公派)는 1호, 부정공파(副正公派)는 안동에
1호, 영덕에 3호 등을 보유하고 있다.

12) 족보와 마을 자료의 고증은 도촌마을 權寧槿(1938年生)씨, 유곡
마을 權羽鵬(1939年生)씨, 權性浩(1947年生)씨, 가곡마을 權大直(1939
年生)씨, 權寧大씨 외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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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동권씨의 안동 입향과 분파과정

2-1. 안동권씨의 형성

고려의 창업공신 권행(權行)을 시조로 하는 안동권씨는

원래 경주김씨로 古昌(지금의 안동)지역의 토호였다. 그는

견훤의 팔천병력에게 수세에 몰린 왕건을 甁山(안동시 와

룡면 서지동)전투에서 城主인 김선평(金宣平) 및 장정필

(張貞弼)과 함께 후원해 승리로 이끌었다. 왕건은 고려건

국의 기틀을 형성한 이들을 太師에 봉하고, 이 지역을 안

동으로 개칭해, 이를 삼태사의 土姓으로 하사하였다. 이후

안동권씨는 15계파로 번성하면서 고려의 많은 관직을 지

낸 가문으로 자리 잡았다.13)

2-2. 안동권씨의 안동 입향 및 분파 과정

안동을 토성으로 하는 삼태사의 묘소 및 재실은 모

두 안동시 서후면에 위치하는데, 고려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성씨의 고향인 안동으로 찾아온 15世 권인(權

靷)이 서후면의 입구인 松破(서후면 교촌리)에 입향한

것도 그러한 인연 때문14)으로 볼 수 있다. 그는 僕射公

派祖인 10世 수홍(守洪)의 후손으로 고려 禮儀判書를

지냈으며, 不事二君의 충절을 지켜 안동으로 귀환한 입

향조이다. 그러나 송파에는 후대에 건축한 재실만 남아

있을 뿐 상류계층 세거지의 상징인 뜰집은 지어지지

않았다. 4대 후 19世 사빈(士彬, 1449～1535)이 외가인

西原鄭氏의 別墅가 있던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로 移居

(1472년)15)하여 세거지로 자리 잡게 된다. 19世 사빈은

네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인 20世 의(檥, 호 野翁, 1475

∼1558)는 후손이 없는 밀양손씨의 妻家 奉祀를 위해

예천의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맛질마을)로 이주하였고,

둘째인 벌(橃)16)은 1520년에 72세의 부친(士彬)을 모시

고 외가인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닭실마을)로 이주했

다. 도촌에는 20世 의(檥)의 6번째 아들인 21世 심행(審

行)의 후손이 남아 뜰집을 건축하며 세거했다.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가일마을)의 입향조인 18世 항(恒,

13) 송지향, 安東鄕土誌 下, 13쪽
14) 권인은 이 마을에 정착하여 고려의 수도인 송도(松都)을 잊지 못
해 호를 송파라 했으며, 그것이 이 마을의 이름(현재는 안동시 서후면
교리)이 되었다; 송지향, 위의 책, 27쪽

15)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유교문화권 전통마을 3: 예천 금당
실·맛질 마을 - 정감록이 꼽은 길지, 예문서원, 2004, 55쪽
16) 충재 권벌(沖齋 權橃, 1478∼1548)은 도촌에서 태어나, 중종 2년
(1507) 문과 급제하였고, 예조참판인 기묘(1519)년에 파직되어 닭실로
1520년 이주했고, 1533년에 복직되어 예조판서, 병조판서 등을 역임했
으나, 양재역벽서사건(1547)으로 평안도 삭주에 유배되고 다음 해에
거기서 별세했다. 시호 忠定公이며 三溪書院을 賜額받았다; 충재선생
박물관, 앞의 책, 8∼16쪽

1世 2 3 4 5 6 7 8 9 10世

權行-仁幸冊均漢-子彭-先蓋 -廉 -判輿伯時守中(宗派)   時中(副戶長公派)  仲時守平(樞密公派)   守洪(僕射公派)  就宣-隷達(同正公派)   通 至正(佐尹公派)   英正(別將公派)  就正通義(副正公派)   時中(副戶長公派)   融 -仁可(侍中公派) 光漢宏正-儒允 -守 - 貞幹-位平-叔元(中允公派)  宏眞-黃軒-廷允-筆生-會和-思拔(軍器監公派) 謙漢-位融-安宏 -奕 -立平端正-大宜(廣石公派) 宜正 -樞 (戶長公派)綸-應和-公晃-珍夫-進平-伯壻-春恪 -倜 (檢校公派)

표 2. 안동권씨 가계 분파

10世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世

守洪子輿 正頁漢功仲達 嗣宗
(僕射公  季容總
派祖)  綏石衡 旭(後孫 安東佳谷 移住) 孚 緩允平具世珍  靷 厚啓經 玠 (高麗判書, 安東松坡入鄕) 琨士英 士彬 檥 (安東 (醴泉渚谷入鄕) )道村 ) 橃 )入鄕) (奉化酉谷入鄕)   欚   檣 士華 士秀允保泂演  軾  時中 度  稱 矩 義 深  恒  邇  柱確 (安東佳谷入鄕) (花山)珥

居

표 3. 안동권씨 복야공파 가계 분파

1403∼1461)은 외가인 울진 平海에서 출생하였는데, 풍산

유씨의 사위로 가곡에 처가 입향17)했다. 그의 손자인 20

世 주(柱)18)가 갑자사화(1504)에, 그의 아들들이 기묘사화

(1519)에 화를 당하자, 23世 경행(景行)이 1611년에 외가

인 예천의 오룡으로 이주했으며, 그의 손자대인 25世 징

(澄, 1636∼1698)이 17C말에 가곡으로 돌아왔는데, 이는

유성룡의 증손녀와 혼인한 것이 인연이었을 것19)이며, 화

산이 살던 뜰집에 다시 거주하게 되었다.

17)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유교문화권 전통마을 5: 안동 가일
마을 - 풍산들가에 의연히 서다, 예문서원, 2006, 50쪽
18) 화산 권주(花山 權柱, 1457∼1505)는 1481년에 문과 급제하였고,
도승지·이조·예조참판·경상감사를 역임했고, 甲子士禍(1504)에 평해로
귀양갔다 이듬해 사약을 받았다. 중종반정으로 1506년에 大提學에
증직되었다; 위의 책, 51쪽

19)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앞의 책,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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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안동권씨 입향과정(•표 마을이 안동권씨 씨족마을)

입향 시기 세 거 지 입향 인연 뜰집 수

14C말 안동시 서후면 도촌리 전거 0

15C전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처가 1

15C말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외가 4

1520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외가 5

1545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 처가 2

1611 예천군 용궁면 오룡리 외가 0

17C말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귀향 10

표 4. 안동권씨 세거지 입향 특성

이렇듯 안동권씨 복야공파는 크게 두 系派로 안동권

에 정착하는데, 고려가 망하고 송파로 轉居한 계파의

후예들과, 평해에서 처가 입향한 가곡계파로 구분된다.

송파계는 이후 여러 마을로 분파하여 세 곳의 씨족마

을을 형성하는데 비하여, 가곡계파는 잠시 마을을 떠나

있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와 가곡에서 후손이 크게 번

창하였고, 타 지역에까지 파생되지는 않았다.

분파의 계기가 되는 입향 동기를 <표 4>에서 보면

안동에 정착한 100여 년 이후에 후손들이 토착화된 인

연을 가지는 처가 혹은 외가의 주거지로 이주하여 세거

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가곡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세 번의 이주가 모두 처가와 외가의 인연이

었다. 15C초 처가입향 이후에 정치적 핍박을 받아 23世

경행(景行)이 고향을 떠나 외가인 예천군 용궁면 오룡리

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돌아온 25世 징(澄)이 옛 고향으

로 재입향한 것은 매우 특이한 예이다. 이후 가곡은 크

게 번성하여 안동권씨의 대표적 세거지로 발전하였다.

이렇듯 안동권씨 분파의 과정은 모두 처가나 외가의

인연을 통해 移入한 것을 알 수 있다.

3. 안동권씨 뜰집의 형성과정

안동권씨의 뜰집이 형성된 시기를 조선시대의 전기·

중기·후기로 구분하면 전기에 4호, 중기에 6호, 후기에

13호가 건축되어 모두 23호가 있었지만, 20C에 7호가

없어지고, 현재는 16호20)만 남아 있다.

전기 중기 후기
15C 16C 17C 18C 19C 20C

D1 병곡종택(15C말) C1 충재종택(1526) A1 춘우재(1649) A2 연곡고택(1795) B1 낙천당(1850경) D8 권병기(20C전)

C5 서설당(16C중) C2 권석문(17C중) B2 권오균(1750경) B5 권오종(1850경)

D2 수곡고택(1792) D4 권대형(19C중)

D5 남천고택(1850)

D6 권순학(19C중)

D7 권녕대(19C전)

D9 권오광(19C후)

D10 권대형(19C중)

D11 권순호(19C후)

0 10 20 30 40m

표 5. 안동권씨 뜰집 건축 시기(현황 평면)

3-1. 전기(15～16C)의 뜰집 형성과정

고려가 망하자 안동 송파에 정착한 안동권씨는 한동안

적응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송파에는 안동권씨의 뜰집

이 건축되지 못했지만, 이웃에 많은 뜰집이 후대에 지어졌

고, 이들과 안동권씨는 통혼을 통한 밀접한 교류21)를 했다.

20) 본 연구에서는 훼철되기 이전의 도면 자료를 2호 추가하여 18호
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21) 송파의 입향조 權靷의 증손 18世 玠는 死六臣 河緯地의 조카로
서 그의 양자가 된 河源을 사위로 맞아 집과 토지를 주어 정착하게
하였고, 학봉 김성일(鶴峰 金誠一, 1538∼1593)은 안동권씨를 배위로
맞았는데, 그의 사후에 학봉의 장자 潗이 외가인 송파의 이웃 마을
인 금계에 정착했다; 송지향, 앞의 책, 27·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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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1 안동 가곡 屛谷宗宅(15C말) 평면도

송파로의 입향 100여 년이 지난 뒤인 15C말에 19世 사

빈이 도촌으로 이주하였고, 다시 그의 아들들이 봉화 유

곡(1520년)과 예천 제곡(1545년)으로 이주했는데, 이 세

마을에서 비로소 모두 뜰집을 건축하고 번성했다. 전기

(15∼16C)에 안동권씨가 건축한 뜰집은 가곡에 1채(D1),

도촌에 1채(B3), 유곡에 2채로 모두 4채(C1, C5)였지만,

도촌에는 후대에 철거되었다.

가곡에 최초의 안동권씨 뜰집인 D1 屛谷宗宅을 창건22)

한 20世 주(柱, 호 花山, 1457∼1505)는 안동권씨 가문에

서 가장 먼저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정승의 벼슬을 하였

던 인물로, 사대부가의 격에 맞는 뜰집을 건축할 배경을

갖추고 있었다. 花山은 당시 안동의 벌족인 고성이씨 이

칙(李則, 1438∼1496)의 사위였고, 이웃 안동김씨 마을인

소산에는 최초의 뜰집으로 볼 수 있는 15C 전반에 건축

된 比安公舊宅23)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뜰집이 지어지기

위한 충분한 건축적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花山이 甲子士禍(1504)로 일시에 몰락한 이후에

한동안 가곡마을에서 안동권씨의 기반이 약해졌다. 이 집

의 전면 행랑은 기둥간격이 후면의 간격과 차이가 있고,

사랑채도 후대에 훼철되었다가 최근 복원했기 때문에 정

확한 원형은 알 수 없다. 그러나 화산의 주거였던 것은

분명하며, 후손이 다시 이 집의 보수한 것을 감안하더라

도 가장 오래된 안동권씨의 뜰집이라 볼 수 있다.

19世 사빈(士彬)이 도촌에 들어온 지 100여 년 뒤에 22

世 위(暐, 호 玉峰, 1552∼1630)가 서당인 晩對軒(1587년

건축)과 함께 뜰집(B3)을 처음 건축했다. 玉峯 서거 후

숙종 13년(1687)에 마을에 도계서원을 세웠는데, 대원군이

서원철폐시 毁撤되었다가, 1928년 復設했다. 이때 목재가

부족하여 玉峯宗家를 가져다 서원건축에 사용했다.24)

22) 이 뜰집의 안마루 후면에는 18C 이전의 고식 건축양식인 楹雙窓
이 있는데, 花山이 건축한 것이 이 안채부분이라면, 15C로 소급할 수
있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앞의 책, 308쪽

23) 비안공 김삼근(金三近, 1419∼1465)이 입향시 건축한 뜰집

20世 벌(橃, 호 沖齋, 1478∼1548)은 기묘사화(1519)에

파직되어 외가인 봉화의 유곡으로 1520년 이주하여, 서실

인 충재와 뜰집(C1)을 1526년에 건축했고, 다시 복귀하기

까지 14년간 유곡에 기거했다. 유곡의 인근에도 1450년에

건축된 광산김씨의 뜰집인 雙璧堂이 있어, 예조참판을 한

충재의 주거에 모범이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충재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작은 아들 21世 동미(東美, 호 石亭,

1525∼1585)는 유곡 내의 작은 마을인 토일로 분가할 때

뜰집(C3)을 건축했다. 그의 아들인 22世 채(采, 호 松巖,

1557∼1599)는 별당인 송암정을 건축했고, 그 후손 25世

두익(斗翼, 호 瑞雪堂, 1651∼1725)이 1708년에 조금 떨

어진 현재의 위치로 이건했다.

따라서 안동권씨가 안동권으로 전입하자마자 바로 뜰집

을 건축한 것은 아니며, 세 번째 이주지역인 봉화 유곡의

20世 권벌을 제외하고, 모두 두 세대 혹은 세 세대가 지

난 이후에 뜰집을 건축한 것을 보면, 고려의 건축적 맥락

이 뜰집에 직접 移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안

동문화권에의 토착화 과정을 거쳐 이곳의 상류주거 유형

인 뜰집을 주거형식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2. 중기(17～18C)의 뜰집 형성과정

중기의 뜰집은 모두 5채가 건축되었는데, 17C에 예천

제곡(A1, 1649)에 1채, 18C에 도촌(B2, 1750경), 가곡

(D2, 1792), 제곡(A2, 1795), 유곡(C2, 17C중)에 각각 한

채씩 건축되었다. 전기와 중기를 이어서 보면 가곡에는

한 채의 뜰집이 건축된 이후에 약 300년이 지나 뜰집이

한 채 더 생겼고, 도촌에는 전기 이후 150년 만에 한 채

가 늘었으며, 제곡도 17, 18C에 150여년의 간격을 두고

한 채씩의 뜰집이 건축되었다. 유곡에는 전기에 2채가 건

축된 지 100여년이 지난 뒤에야 한 채가 더 건축되었다.

이는 뜰집의 건축이 무척 쉽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17, 18C에 각각 한 채씩의 뜰집을 지은 제곡에는 1545

년에 20世 권의(權檥, 호 野翁, 1475∼1558)가 문경송씨와

밀양손씨의 양대 외손봉사를 위해 입향한 곳이다. 그의 아

들 심언(審言)이 부친을 위해 야옹정(1566)을 지었는데 초

익공 양식으로 된 조선 전기의 높은 건축 수준25)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예천군 용문면에는 조선 전기에 건축된

규모 큰 뜰집인 의성김씨의 남악종택(1498)과 예천권씨의

초간종택(1589)이 인근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뜰집을 건

축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24) 안동권씨도촌문중, 안동도계촌, 삼립인쇄, 1999, 13쪽
25)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유교문화권 전통마을 3: 예천 금당
실·맛질 마을 - 정감록이 꼽은 길지, 예문서원, 2004, 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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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2 안동 도촌 권오균가옥(1750경) 평면도

안동 도촌은 안동권씨가 유곡과 제곡으로 분파하게

된 중간 정착지인데 비하여 뜰집의 건축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옥봉종택(B3, 1591) 이후 또 한

채의 뜰집(B2, 1750경)이 건축되었다. 이 집은 안마당

의 폭이 두 칸으로 구성된 소규모 뜰집의 전형적인 유

형으로, 지역의 부농가옥으로 정착한 사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가곡에 지어진 두 번째 뜰집인 수곡고택(D2, 1792)도

병곡종택 이후 300여년 만에 매우 오랜 기다림 후에

비로소 뜰집의 건축이 재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안동권씨는 이렇게 적지만 지속적인 건축활

동을 전기와 중기에 걸쳐 계속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3-3. 후기(19～20C)의 뜰집 형성과정

조선 후기에 지어진 안동권씨의 뜰집은 전체의 2/3

를 차지하는 14호인데, 그중 4채가 멸실되어 현재 10호

가 남아 있다.

19C는 모든 시기 중 안동권씨의 뜰집 건축활동이 가

장 왕성한 시기라 할 수 있지만, 마을마다 조금씩 양상

은 다르다. 우선 이미 쇠퇴의 길로 들어서 한 채의 뜰

집도 더 건축되지 못한 예천의 제곡이 있다. 전기와 중

기에 각각 한 채씩의 뜰집(B1, B3)을 건축했던 도촌에

서는 후기에 중·소규모의 뜰집을 세 채(B2, B4, B5)나

더 지었지만, 현대에서의 보존이 이루어지지 못해 세

채(B3, B4, B5)가 훼철되었다.

후기에 2채의 뜰집(C3, C4)이 더 건축된 유곡에도

마지막에 건축된 이들이 1960년대에 훼철되기도 했고,

중기의 뜰집(C2)도 2007년에 실화로 소실되어 현재는

가장 오래된 전기의 두 뜰집(C1, C5)만 남아 있다.

안동권씨 마을 중에서 후기에 가장 괄목한 뜰집의

건축활동이 일어난 곳은 가곡이다. 후기에 총 9채가 건

축되었고, 특히 19C에 8채가 건축되어 전성기를 맞았

다. 1950년경에 한 채(D4)가 화재로 소실된 것을 제외

하고는 모두 11채의 뜰집이 잘 보존되어 있다.

따라서 후기의 뜰집 형성은 부침이 심한 말기적 상

황으로 볼 수 있다. 19C에 가곡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건축활동이 있었지만, 대부분 20C에는 성장이 둔화되

거나 건축 활동이 멈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후기의 전

반기인 조선 말 19C에는 이앙법과 이모작 등 농법의

개량과 보의 구축 및 저수지 확장 등 관개용수의 확보

등26)이 경제력의 향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뜰집의 성장

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

하면 대한제국과 일제감정기의 격변을 거치게 되는

20C에는 단 한 채의 뜰집만이 지어져 건축활동의 부침

이 상당히 비교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나라의 국운과

현대적 변화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4. 안동권씨 뜰집의 변천과정

뜰집의 변천은 뜰집의 형성과정을 기반으로 중기와

후기에서의 뜰집의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한다.

4-1. 중기(17～18C)의 뜰집 변화과정

안동권씨는 전기에 4채의 뜰집을 건축했으며, 중기에

도 크게 활발하게 활성화되지는 못하여 6채의 뜰집을

건축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초기의 입향 이후의 잠재

기를 거쳐 지역에서 완전히 주도적인 토착세력을 확보

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특히 18세기에는 3의 뜰집을

신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지어졌던 뜰집의

중수를 세 채나 하여 뜰집의 규모를 늘렸다. 이들은 대

부분 마을의 종가집들인데 후손들이 먼저 종가를 확장

하거나 중수하여 保宗하고 있는 노력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유곡에서는 전기에 분가했던 서설당을 인근의 넓은

터로 이전(1708)하면서 사랑채와 행랑채를 크게 증축27)

했다. ㄷ자형의 안채 공간은 초창시의 공간이며, 사랑

채와 행랑채의 공간은 이전시 확장되었다. 행랑과 사랑

채가 맞붙은 곳의 구조와 부재의 변색 차이28)가 시차

적 특성을 반영해 주고 있다.

특히 가곡마을은 전기의 정치적 혼돈에 의한 가문의

몰락 이후 마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17C말) 조상의

26)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유교문화권 전통마을 5: 안동 가일
마을 - 풍산들가에 의연히 서다, 예문서원, 2006, 55∼56쪽
27) 봉화 유곡 權羽鵬(1939年生) 고증

28) 김화봉·조성기, 안동문화권 ‘뜰집’의 建築 時差에 관한 연구 , 대
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14권, 제4호, 141～150쪽, 199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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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인 병곡종택을 매입하여 사랑채를 증축(18C말)하고,

이후 후손들이 마을의 중심씨족으로 자리했다. 이와 비

슷한 시기에 건축한 수곡고택(D2, 1792)은 안마당의 폭

이 4칸인 규모 큰 뜰집에 속한다. 전기에 건축된 같은

규모인 봉화의 서설당 및 병곡종택의 안채 구성과 달

리, 안방의 위치를 안마당의 전면으로 구성시켜, 하회마

을 충효당, 양진당과 같은 형식을 취함으로써, 시대적인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인근 저명 씨족과의 유형적 교

류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게 한다. 여기서는 사랑채의

구성도 역ㄷ자의 형태를 이루는 특이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일반적인 뜰집의 구성과는 매우

다른 형식으로 가곡의 건축적 열정이 후기의 적극적인

건축활동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기에 건축되거나 증축된 이 세 뜰집(C5, D1, D2)

은 규모 큰 안마당의 동일한 구성(4칸 폭)에서 안채와

사랑채의 다양한 공간구성의 유형적 사례를 제시함으

로써, 중기 뜰집의 고정적인 요소와 가변적인 요소들의

변천을 잘 비교할 수 있게 한다.

그림 4. C5 봉화 유곡 瑞雪堂(16C중반) 평면도

그림 5. D1 안동 가곡 屛谷宗宅(18C말) 평면도

그림 6. D2 안동 가곡 樹谷古宅(1792) 평면도

4-2. 후기(19∼20C)의 뜰집 변화과정

형성과정에서 나타났듯이 후기는 가장 많은 뜰집의 건

축이 이루어졌지만, 아울러 뜰집의 쇠퇴를 보여주는 시기

이다. 후기의 전반부인 19C에는 가장 많은 뜰집의 형성

이 이루어진 시기이지만, 20C에는 건축활동의 급격한 감

소와 동시에 적지 않은 소멸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후기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마을은 도촌이다. 19C

에는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세 채(B1, B4, B5)의 뜰집이

건축되었다. 그러나 훼철되었던 도계서원29)을 복설(1928)

하는 과정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옥봉종택(B3)의 목재가 사

용되면서 뜰집은 철거되었고, 근년(2001)에 두 채(B4, B5)

가 동시에 훼철되었다.

유곡의 경우도 도촌과 비슷한데, 19C에 지어진 뜰집

(C3, C4)이 1960년대에 모두 훼철되었고, 중기에 지어진

뜰집(C2)은 실화로 소실(2007)되었다.

이들과 달리 후기에 최고의 건축이 이루어졌던 곳은

가곡인데, 전기와 중기에 각각 한 채씩 지어졌던 뜰집

이 19C에만 8채, 20C에 한 채(D8)가 건축되었으며, 한

채(D3)를 제외하고 모두 잘 보존되었는데, 그 이후의

증·개축은 거의 없었다.

그림 7. B5 안동 도촌 權五琮家屋(1850경) 평면도

29) 道溪書院은 권위(權暐, 1552∼1630, 호 玉峰)선생을 모신서원으로 肅
宗13(1687)에 창설되었지만, 大院君에의해 毁撤된 후, 유림에서 1928년에
복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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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마을 뜰집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안마당의 폭이

4칸으로 규모 큰 뜰집에 속한다는 것이다. 가곡은 전기

이후 중앙의 정계에 진출하지 않았다. 재입향한 이후에

모두 10채의 큰 규모 뜰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농업

경영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사화의 피해 이후 정계보다,

농법개량과 치수(治水)에 전념한 결과30) 큰 뜰집들을 보

유하게 된 것이다. 인근의 풍산류씨의 하회마을, 안동김씨

의 소산마을, 풍산김씨의 오미마을과 함께 안동문화권의

저명 씨족마을로 자리 잡은 것이다.

예천의 제곡에서는 17C초반에 건축된 춘우재(A1)의 화

재 이후 새로 중수(1910)한 공간을 매우 발전된 평면형식

으로 탈바꿈 시켰는데, 특히 안채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

루었다. 안방의 위치를 모서리에서 마루에 걸쳐 설정함으

로써, 부엌의 위생성을 개선하고 동선 길이를 줄이면서도,

30) 가곡의 중흥조인 30世 환(睆, 1767-1852)은 비안, 상주, 청송, 용
궁, 의성에 47명의 노비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8명의 주요 지주
들은 500석 이상의 수확을 했다;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앞의 책,
106～113쪽

안방의 채광을 확보하였고, 안채 후면으로의 공간 연장을

통해 영역성을 확장하여, 새로운 시대의 건축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공간으로 발전시켰다.

20C의 가장 큰 변화는 일제강점과 동란으로 인한 격동

기의 결과 뜰집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이다. 도촌에서는

그림 8. A1 예천 제곡 春雨齋(1910) 평면도

번호 기호 가옥주 당호
초창
([ ], ■)

중 창(▣) / 증개축(◎) / 멸실(×)
전기

(15∼16C)
중기

(17∼18C)
후기

(19∼20C)
문화재
지정

1 A1 權在庸 春雨齋 17C초 1800경 중창, 1910경 사랑 화재 후 중창 ■ ▣ ▣ 道資料

2 A2 權 金奐 延谷古宅 1795 ■ 道資料

3 B1 權錫昶 樂天堂 17C초 1830 중창, 화재 후 1959 재건 [ ] ■ ▣ ▣

4 B2 權五均 1750경 ■

- B3 權太奎 玉峰古宅 1591 晩對軒(1587) 창건, 1928년 철거 ■ ×

- B4 權寧壽 1850경 2001경 훼철 ■ ×

5 B5 權五琮 1850경 2001경 훼철 ■ ×

6 C1 權廷羽 沖齋宗宅 1526 1930년대 중창 ■ ▣ 國史蹟

7 C2 權錫文 17C중 2007 소실 ■ ×

- C3 權錫五 19C중 1960년대 훼철 ■ ×

- C4 權性浩 19C중 1968년 훼철 ■ ×

8 C5 權羽鵬 瑞雪堂 16C중 1708 이건 ■ ▣ 道資料

9 D1 權鐘萬 屛谷宗宅 15C말 18C말 중건, 2011 사랑 복원 [ ]■ ▣ ◎ 道民俗

10 D2 權純穆 樹谷古宅 1792 [ ]■ 國民俗

- D3 權五坤 19C후 1950 소실 ■ ×

11 D4 權大衡 19C중 ■

12 D5 權 藏 南川古宅 1850 ■ 道資料

13 D6 權純學 19C중 ■

14 D7 權寧大 成伯古宅 19C전 ■ 國民俗

15 D8 權柄基 20C전 ■

16 D9 權五光 19C후 ■

17 D10 權大衡 19C중 ■

18 D11 權純虎 19C후 ■

표 6. 안동권씨 뜰집 변화과정 (초창시 뜰집이 아닌 것은 [ ], 뜰집의 초창은 ■로 구분. 문화재는 사적 및 명승을 ‘國史蹟’, 중요
민속자료는 ‘國民俗’, 도지정 유형문화재는 ‘道有形’, 도지정 민속문화재는 ‘道民俗’으로, 도지정 문화재자료는 ‘道資料’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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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世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世
琨-士彬 檥 審己
(安東(野翁,審言  時
道村醴泉  旭
入鄕)渚谷  曇入鄕)  晉 -尙經 -鈗 -壽元 忨 -重寅-聖鳳-台彦-宗模-經夏-火厚淵-相佑-克燮-<在庸>春雨齋宗宅 A1 (1568∼1620,春雨齋,建築17C初) 恜   悳   怡 -重斗-聖翊-世彦-宅模-人夏-喆淵-相大-廷燮-圭達-<金奐>延谷古宅 A2 審間 (1689∼1777) (延谷, 建築1795) 審思 審辨 審行  暿 克剛 鏛 -漢雲-濟經-怡 -師喆-心度-聖中-永夏-宗淵-相勳-寅燮-五炁-<錫昶>樂天堂 B1 (1517∼ (樂天堂) 銲 (1806∼1838, 重修1830) 聚奎齋   鉉 達宜 建築)   適宜-乃經 -憺 -師國-在度-夏中-啓永-八淵泰東     鎨 得宜 泰麟-寧洙-<五均>(泰麟買入←31世丙庸)     鈄 泰龜   克欽 鎰    鏗 - 時用必經   泰經-正普-思立-奎度-載斗-丙庸(賣渡→33世泰麟-<五均>) B2   (1721∼1778, 溪軒, 建築1750傾)  暐 -克載 -鏔 -斗衡-夏經 - 忄助 - 思祖-漢度-晦中-靖夏-啓淵-相輔-<星煥>(1928年 住宅의 木材로 書院 復設) B3  (1552∼1630, 玉峰, 建築1591, 肅宗13(1687) 道溪書院 配享, 大院君 書院 毁撤) (1885∼1942)   晤   皥 -克山疑 珍 - 萬英-道輿 - 忄度 -師欽-律度-載輔-忠夏-重國-泰應-<寧壽>(2001傾 滅失) B4   金立 萬兼 (1808∼1860)   萬最   萬亨昌輿    信輿 - 忄堂 -師覺-進度-載熙-世夏-孟淵泰雲-普煥-<五琮>(2001傾 滅失) B5    泰輿 (1807∼1886, 楠皐)   萬祉 審止  鉒-橃 -東輔 -來 - 尙忠 霂 斗木區(初年病死)(1478  斗寅 -癸 - 正倫-思近-應度-載運-啓夏-大淵-相穆-仁燮-時濟-錫九-廷羽-<宗睦>忠齋宗宅 C1∼1548,  斗春- 莆 -正臣-思敬-同度-載德-璉夏-宇淵-相耆-晉燮 -遠-<錫文>(1999 燒失) C2 奉化  輂 (1681∼1715, 17C後半 建築) 酉谷  霐 -斗壽 -蓍 正國 入鄕,  正極-思儼-履度-載璜-宅夏好淵 -相琪-泰燮-基景-錫五(1960年代 滅失) C3 建築   孝淵 -相準-致燮 -坰 - 錫友-性浩(1968傾 滅失) C41526)  輸 正億 (1805∼1874)   輕 東美 -采 -尙賢 軾(1525∼1585,石亭,建築)  涉 -斗翼 -莞 - 正模-思問-心度-載轅-應夏-會淵-相德-文燮 -墩 - 錫冑-<羽鵬>瑞雪堂 C5 欚(酉谷入鄕-後孫無) (1651∼1725,瑞雪堂,移建1708) 檣(渚谷入鄕-後孫移住)

18世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世
恒-邇- 柱 石質(1483∼1545, 甲子士禍(1504)時 禮安 귀양, 退溪丈人)

(佳谷 (花山,磌(1486∼1521, 己卯士禍)
入鄕) 慶尙監司,石舃

1457∼1505,硡奇男
甲子士禍, 義男-浩然景行 摶 - 澄 - 榘  縉 -明佑 -旭 - 琮 - 欽 -準衡-述鳳-五運-大洛-<鐘萬>屛谷宗宅 D1
屛谷宗宅建築) (移住  (移住-佳谷) (1672-1749, 糸葺-龍宮)  屛谷) 糸甫 -祖佑- 眺  玉平 - 金翼 -準羲-東稷-五寬-景赫-<純穆>樹谷古宅 D2  (1709∼1778, 樹谷) (1792) 璋  金度 準國   準昌-東宇-五坤 D3   (1857∼1931) (1950傾 火災滅失)   鑽 -準和-寧復-五昇-<大衡> D4   金肅 -準誠-東浩-五雲-容大-<藏>南川古宅 D5  (1832∼1901, 建築1850)   金石 -準夏-東直-五昌-在倬-<純學> D6  (1836∼1886, 建築)  抃 - 恂 - 暹 - 確 - 謐 - 允 - 瑢 - 鋼 -準洙-東晉-五敬-奇雄-<純虎>  挺 (1990경 매입←寧春)  掄德行 -抗  憘  憐  懽 - 楗 - 紐 -聖佑- 晥  珪 - 金晟 準憲寧植-五健(賣渡1958→重殷-<寧大>) D7 (1767∼1852)  東徽-五甲-<炳基> D8  (1860∼1911)準悳-寧稙-<五光> D9  瑀  金昱 -準興-寧郁-五元(賣渡→<大衡>) D10 (1813∼1863) 金晃 -準杓-寧春(賣渡→奇雄-<純虎>) D11敏行 (1852∼1900)

18世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世
旭-石衡-鍾弘文斗文允文-益-汝軾-時憲-宗夏-斗漢應天台文 命天-復祖-以貞-星度仁錫錫天 丙愚-重殷-泰應-<寧大>權成伯古宅

(1880年代 佳谷 移住) (號成伯, 1958 買入←五健)

표 7. 안동권씨 복야공파 가계(상부 송파계파, 하부 가곡계파, 안의 인물이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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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안동권씨 복야공파 뜰집 변천도(이동경로 점선-매각, 평면 점선-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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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B2)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가곡에서는 세 채(D7,

D10, D11)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나 타성으로 바뀌지

는 않고 동족내에서 뜰집을 매도하는 것을 통해, 뜰집

의 가치를 문중에서 잘 보존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동

권씨 내에 잘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안동권씨 뜰집의 변천과정

안동권씨 뜰집의 변천과정은 선행연구의 구분에 따라

유형별로 분석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시대별(건축빈도

기준), 단위별(증개축 기준), 소유별(소유권 기준)로 건축

변천을 분석한다.

배치유형
전기

(15∼16C)
중기

(17∼18C)
후기

(19∼20C)
계

完結型 1 4 4
9

(50%)

連結型 2 1
3

(17%)

分離型 1 5
6

(33%)

계 3 5 10
18

(100%)

표 8. 뜰집의 평면 유형

뜰집 본채의 배치유형에 따라 완결형, 연결형, 분리형31)

으로 구분되는데, 유형별 건축변천을 분석하면, 안동권씨

의 배치유형은 <표 8>과 같다. 안동문화권 전체의 평균

에 비하여 안동권씨의 배치유형의 비율은 완결형은 적은

편이며, 분리형은 많은 편이다. 이는 대부분의 분리형이

후기에 형성되었는데, 가곡마을의 건축이 후기에 이루어졌

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대에 따른 규모의 변천을 <표 9>을 통해 비교

해보면, 각 시대별 뜰집의 수는 차이가 많지만 건축되어지

는 면적의 차이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인

의성김씨32)의 경우는 시대에 따라 점차 間 수가 작아지는

데 비하여 안동권씨의 경우는 거의 평균인 21間을 기준으

로 비슷한 규모로 건축되고 있다. 후대로 갈수록 가구의

수는 늘어나고 재산의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일반적

인 경향에 비하면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시대별 건축 빈도의 변천을 보면 안동권씨

는 전기(15～16C)에서 중기 전반(17C)까지는 태동기였다고

31) 안동문화권 전체 뜰집 336호의 배치유형에 따른 수는 완결형 220
호(68%), 연결형 29호(8%), 분리형 87호(27%)이다. 김화봉, 앞의 책,
1999, 65쪽

32) 의성김씨의 뜰집 18호는 시대별로 16C-50간, 17C-26간, 18C-18
간, 19C-16간으로 나타났다; 김화봉, 안동권 의성 김씨 뜰집의 변천
과정 , 건축역사연구, 23권, 2호, 25～37쪽, 2014. 4., 36쪽

기호 초창
전기 중기 후기

15C 16C 17C 18C 19C 20C
D1 15C말 20 25
C1 1526 27
C2 17C중 16
C5 1708 25 32
B2 1750경 15
D2 1792 25
A2 1795 23
D7 19C전 28
B1 1830 25
D5 1850 19
B5 1850경 12
D4 19C중 16
D6 19C중 20
D10 19C중 24
D9 19C후 17
D11 19C후 18
A1 1910 21
D8 20C전 18
평균 21間 20 26 16 24 20 18

표 9. 뜰집의 공간 규모(間)와 평균

볼 수 있다. 중기 후반(18C)의 성장기를 거쳐, 후기 전

반(19C)에 가장 전성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으며, 20C

에는 쇠퇴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태동기는 길었고,

매우 짧은 기간에 성장과 쇠퇴를 이룬 것이다.

증·개축의 요구에 따른 주택 단위별 변천은 안동권

씨의 경우는 4채였다. 규모의 증축은 두 채(A1, C5)로

사랑채의 증축이었으며, 다른 경우는 화재에 의한 개축

시 시대에 따른 변경(A1, B1)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

로 초창 이후에 많은 증·개축을 하는 경향과는 달리,

지속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뜰집이 많았는데, 이는 상대

적으로 전기의 뜰집 수가 적었으며, 공간적 요구를 충

분히 학습한 이후인 후기에 많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증·개축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안동권씨의 경우도 원래의 주인이 변경된 경우

가 적지 않았는데, 모두 5채(B2, D1, D7, D10, D11)였

다. 가곡의 경우가 많은데, 초기에 정치적 수난에 의한

변경도 있었지만, 근대의 많은 변경은 뜰집과 같은 대

규모 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시대의 곡절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안동문화권 안동권씨 복야공파의 뜰집을 대

상으로 조선 초기～20세기까지의 기간을 약 2세기씩 삼

분하여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변천을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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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1. 전기(15～16C)에는 입향과 분파에 의해 씨족의 정착

이 완성된 시기라 할 수 있다. 고려 충신인 입향조는 조

선 초기에 안동 송파에 입향하였지만, 뜰집을 짓지는 않았

다. 四代 후에 안동 도촌(道村)으로 이거하였으며, 곧 그

아들들이 예천 제곡(渚谷)과 봉화 유곡(酉谷)으로 분파하

였는데, 이곳은 처가나 외가의 인연을 가진 곳이었다. 또

일족이 안동 가곡(佳谷)의 처가로 입향하였는데, 이 네 마

을을 중심으로 안동권씨 복야공파가 번성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아 위축되기도 했다. 전기

에는 4채의 뜰집이 건축되었다.

2. 중기(17～18C)에는 각 마을에서 입향조의 종가와 차

종가를 중심으로 뜰집의 건축이 시작되었으며, 점차 활동

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전반인 17C

는 전기의 영향으로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3채의 뜰집이

건축되었고, 후반인 18C에는 5채의 뜰집이 건축 혹은 증·

개축되면서 서서히 활기가 일어났다. 신축보다는 오히려

종가를 증축하거나, 가곡과 같이 떠났던 마을로 돌아와 조

상의 주거를 되찾으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18C는 조

상의 유지를 회복하고, 정치보다는 농업경영에 집중하여

경제력을 키운 건축의 성장기라 할 수 있다.

3. 후기(19～20C)의 전반에는 가장 뜰집의 건축활동이

활발한 시기였으며, 모두 12채의 뜰집이 건축되었다. 특

히 가곡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뜰집 건축활동이 적극적이

었다. 후반인 20C에는 건축활동이 거의 줄어 오직 한 채

만이 건축되었고, 오히려 7채의 뜰집이 훼철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과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변천

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안동권씨는 초기에 안동에 이주하여 고려의 건축적 특

성을 유지한 것은 아니며, 100여 년의 잠재기 이후에 안

동문화권의 토착화를 이루고, 뜰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

다. 전기에 후손의 중앙 정계 진출은 오히려 士禍로 핍박

을 받았는데, 영남사림의 입장과 동일했다. 뜰집의 건축은

오랫동안의 태동기를 거치며, 정계보다는 농업경영에 힘

썬 이후에, 탄탄한 경재력을 기반으로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19C에 가장 번성하였다. 그러나

20C에 국운의 쇠함과 현대적 변인에 의해 뜰집의 건축

열기가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안동권씨 뜰집 변천의 특성은 일관된 규모에 있는데,

초기의 종가와 중기의 파종가 및 후기의 지손들의 뜰집

규모가 거의 20간 내외로 비슷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후

대로 갈수록 작은 규모의 뜰집이 건축되는 경우와 달리

우수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건축경영의 탁월한 능력을 발

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건축의 일관성을 통하여

공간의 발전에는 많은 기여를 했는데, 다변적인 사랑채뿐

만 아니라 고정적인 요인이 많았던 안채의 공간적 변화에

도 노력을 기울여, 뜰집의 근대적인 공간성을 이룩한 성

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안동권씨 복야공파는 조선 전기부터 조선 중기

까지 안동문화권에 4곳의 씨족마을을 형성하여 정착기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뜰집의 건축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19C를 정점으로 뜰집의 건축을 가장 활발히 하였으며,

공간적 발전에 많은 성과를 이룬 안동문화권의 대표적

가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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